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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 : 네그리와 하트의 책 Assembly(2017)의 맨 마지막 절 “Exhortatio”의
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 아직 정리해서 올리고 싶은 부분들이 남아있지만, 개

인적인 사정으로 맨 마지막 절의 정리를 먼저 올리기로 한다. 

 

오늘날 집회의 자유(모일 자유)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헌법에 나와 있고 세계인권선

언에도 나와 있는 권리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.

오늘날 집회는 새로운 민주적 방식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점증하는 정치적 욕망

의 징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. 이는 정치적 권리의 전통적인 틀을 흘러넘친다. 오

늘날 사회운동들은 모일 권리를 선언하고 이 권리를 새로운 사회적 내용으로 채운

다. 이 운동들은 결사의 자유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

있다. 작업장에서의 파업이라는 전통으로부터 생산의 점증하는 사회적 성격에 기반

을 둔 사회파업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다. 더 민주적인 모일 권리는 정치적으로만 이

해되면 주권적 권력 앞에서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, 모임이 사회적 지형 위에 놓일

때에는 힘의 관계가 바뀐다. 여기서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협동에의 권리, 새로운

결합과 새로운 생산적 배치를 형성할 권리를 의미한다. 협동의 회로들이 점점 더 사

회적 생산의 주된 발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,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주된

발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로들에 기반을 둔 집회의 권리는 쉽게 부정되지

않는다.

오늘날 널리 보급된 일부 구체적 요구들이 확대된 집회의 권리를 이미 가리키고 있다.

 가령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급진 좌파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세

계 전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주류 논의의 주제이다.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

들을 더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가난과 혹사

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.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창조하기 위

해서는 최소한의 부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.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모일 권리도

불가피하게 공허한 것으로 남는다. 또한 기본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공통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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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의 화폐와 새로운 민주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더 실질적인 제도화를 이미 암시하고

있다.

오픈액세스와 공통적인 것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널리 퍼져 있다. 오늘날

사적 소유는 지구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그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. 사적 소

유는 지식, 문화적 생산물과 같은,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적 형태의 부를 효율적이

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지도 못한다. 신자유주의적인 추출 경제는 소

수를 위해서는 이윤을 성공적으로 창출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회발전에는 족쇄가

되었다. 모이고 협동하고 사회적 삶을 같이 산출할 자유에는 모든 형태의 공통적인

것을 지속 가능하게 돌보고 사용할 수 있는 관계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. 공통

적인 것에의 접근은 사회적 생산에 필수조건이며 그 미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

의해서만 보장된다. 일단 우리가 생산을 삶형태의 창출로 이해한다면 공통적인 것

에의 권리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수단을 재전유할 권리와 중첩된다. 모일 자유가

없이는 사회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.

집회의 자유는 또한 주체성을 생산하는 대안적 방식을 나타낸다. 신자유주의는 경

제적 측면과 국가정책의 측면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생산, 즉 경제적 인

간(homo economicus)의 생산도 포함한다. 이 주체성이 경제와 국가정책을 뒷받침

한다.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도 그 사회를 담당할 대안적인 주체성이 창출되

기 전에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. 오늘날 주체성은 점점 더 배치(([정리자] 여기서

‘배치’(프랑스어로는 ‘agencement’)는 들뢰즈·가따리의 개념이다.))의 논리에 따

라 작동한다. 재산이 아니라 연결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. 협동이 사회적 생

산에서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생산적 주체성들이 관계들의 확대된 망으로 구

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. 여기서 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

는다. 배치의 논리는 물질적·비물질적 기계들만이 아니라 자연 및 다른 비인간적

존재들을 모두 협동적 주체성들 안에 통합한다. 풍요로워진 집회의 자유(모일 자

유)가 협동적 네트워크들과 사회적 생산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를 활성화하는 주체

성 배치를 생성한다.

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의 옹호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학정에 대한

보호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국가권력에 대한 균형추이기만 한 것도 아니

다. 그것은 지고의 주권자(왕)나 대표자들이 양도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치체제의

구성자들 스스로가 성취하는 것이다. 집회는 구성적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. 즉 사

회적 대안을 구성하는, 정치적 힘을 잡되 사회적 생산에서의 협동을 통해 잡는 메커

니즘이 되고 있다. 모이라는 요청은 마키아벨리라면 ‘덕에의 요청’이라고 부를 그

러한 요청이다. 이 덕은 규범적 명령이 아니라 능동적 윤리이다. 우리의 사회적 부

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제도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구성적

과정이다. 다중이 모이면 무엇이 가능할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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